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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약화,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 등 용흥리 역시 여느 농촌 마을의 

겪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용흥리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전부터 본격적인 마을과 주민 역략 강화 사업

을 시작하고 연구한 끝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용흥리의 환경이 우선 분석됐고 이를 토대로 미래 비전을 설정됐다. 또 이

를 구체화하기 위한 개념과 세부 사업이 제안됐다. 

 

마을의 미래 비전은 ‘사람·문화·역사·자연·과학의 향기’를 통합해 ‘향기가 나는 마을’로 도약해 나간

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마을내 캠피장 구축, 농촌체험마을 조성, 주택단지 조성, 문화지도 만들기, 본향제 활

성화, 주민 가족사 스토릴텔링 개발, 마을 박물관 건립, 마을 유물·유적 복원, 향토지 발간, 항아리 

이용 발효사업, 꽃길 조성, 수세미 돌담길 조성, 감귤 제품 사업화, 자연 에너지 활용 등이 제시됐



 

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아직 실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흥리의 제2의 도약, 향기나는 마을을 만

드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